
[한국경제]中 엔젤투자 저력은 크고 빠른 시장… 알리바바 성공 보라

[한국경제신문 ㅣ 김봉구 기자] "크다. 그리고 빠르다. 중국 '창신(創新)경제'의 특징입니

다. 시장 규모가 크고 반응도 빨라서 먹히는 아이디어가사업화 되면 리스크 대비 큰 수

익이 날 수 있어요. 엔젤투자가 활성화 되는 이유죠. 결국 시장에서 통할 것인지에 대한

판단력이 가장중요합니다."

중국의 대표적 엔젤투자자로 꼽히는 류즈숴(劉志碩) 베이징 중관춘 엔젤투자가협회장은

중국식 창신경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엔젤투자의 저력을 이 같이 설명했다. 그는 20일

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열린 'KU중국기업연구소 창설기념 국제세미나'에 발표자로 나서

중국 경제의 원천적 힘을 강조했다.

창신경제란 창의와 혁신이 결합된 용어로 창조경제와 유사한 개념이다. 베이징에 위치

한 중관춘(中關村)은 '중국의 실리콘밸리'로 불리는 곳. 매년 벤처기업 3000여 개가 창

업되고 있으며 2만 개 이상의 하이테크 기업이 입주해 있다.

류 회장은 "시장이 크고 빠르다는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적절하게 상품화 됐을 때 시

장 요인으로 인한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"이라며 "따라서 엔젤투자 관점에선 다

른 어떤 요소보다도 시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게 최우선시 돼야 한다"고 설명했다.

특히 IT·인터넷 인프라가 활성화 되면서 더 큰 시장이 형성된 점에 주목했다. 글로벌기

업 아마존을 앞서는 중국의 토종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를 비롯해 IT 분야 레노버·

화웨이, 인터넷포털 시나·소후, 2000 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한 바이두 등을 대표사례로

들었다.

류 회장은 "이제 젊은이들은 모바일이 손에서 더 자라나 마치 신체의 일부가 된 느낌"

이라며 "모든 행위의 95% 이상이 인터넷·모바일을 통해 이뤄질 정도"라고 귀띔했다. 이



어"IT·인터넷·이동통신과 전통적 시장이 통합, 확대되는 현상은 투자모델에서도 매우 중

요한 요소가 됐다"고 덧붙였다.

그는 차별화된 중국식 성공모델의 핵심을 파트너와의 신뢰관계로 정의했다. 우리말로

관계란 뜻의 '


